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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물 속 당 측정해 당뇨 진단

수치 높으면 치료 약물도 방출

뇌질환 전자약으로 발전 가능

눈에 끼우기만 하면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‘스마트 콘택트 렌즈’가 국내에서 

개발됐다. 동물실험에서 기존 진단기기와 같은 성능을 보이고 치료까지 가능해 당뇨뿐 아니라 

다양한 질병 진단·치료 기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.

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와 전자전기공학과 심재윤 교수 연구진은 “전기 신호로 약물 

방출을 조절해 당뇨병을 진단하고, 치료할 수 있는 무선 구동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다”고 

27일 밝혔다.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학술지 ‘사이언스 어드밴시스’에 게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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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 연구진이 개발한 당뇨 진단·치료용 스마트 콘택트렌즈./포스텍

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현대 의학으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병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특성 때

문에 ‘불멸의 질병’이라 불린다. 당뇨병이 발병하면 평생 혈당수치를 측정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

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.

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인체에 해가 없는 고분자 물질로 제작됐다. 렌즈에 부착

된 바이오 센서가 눈물에 포함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컴퓨터로 보낸다. 수치가 높

으면 컴퓨터가 약물 방출 신호를 렌즈로 보낸다. 연구진은 렌즈에 있는 약 저장소의 문을 금으로 

만들었는데, 방출 신호를 받으면 전류가 흐르면서 금이 녹아 약물이 방출된다. 한세광 교수는 

“스마트폰으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연구진은 당뇨병에 걸린 토끼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실험했다. 스마트 콘택트 렌즈로 분석한 

눈물 속 당 농도는 피를 뽑아 측정하는 기존 당 측정기로 분석한 혈당 수치와 일치했다고 연구진

은 밝혔다. 또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방출한 약물로 당뇨 망막 병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

인했다.

연구진은 최근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기반 기술을 활용해 당뇨병 진단·치료뿐 아니라 알츠하이

페이지 2 / 3콘택트 렌즈로 당뇨병 진단·치료한다 - 조선닷컴 - 경제 > 과학

2020-04-27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4/27/2020042701305.html?utm_so...



머,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 중이다. 

렌즈를 통해 눈에 전기 자극을 가해 뇌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.

한세광 교수는 “스마트 콘택트 렌즈 상용화를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준비 중”이

라며 “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 진단과 당뇨 망막 병증 치료용 약물전달 시스템이 장착된 무선 구

동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
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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